
지역MBC의‘피 땀 눈물’외면한 

MBCNET 대표 선임 규탄한다!

  지역MBC 프로그램의 전국 유통을 위해 설립된 MBCNET에 또다시 서울 출신 인사가 선임
됐다. 어제 지역사 사장단은 투표를 통해 MBC 특임사업국 소속 국장을 MBCNET의 새 대표
로 선출했다. 지역MBC가 전액 출자한 지역 전문 PP에 슬그머니 서울MBC 출신 인사를 앉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김재철과 김장겸 사장 시절 MBCNET 대표 자리는 적폐 경
영진의 도피처이자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정상화 투쟁을 통해 어
렵게 제자리를 찾은 MBC 그룹 안에서 지난 시절의 과오가 버젓이 되풀이된 것이다. 

  MBCNET은 양질의 지역MBC 콘텐츠를 전국으로 유통하고, 이를 통해 지역MBC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지역MBC 구
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기억들을 새삼 되살릴 필요도 없다. 상법상 관계만 따져 봐도 전
혀 지분이 없는 서울MBC 출신 인사가, 뻔히 예상되는 논란을 짐짓 모른 체하며 MBCNET의 
대표 자리를 노려야만 했었나? 지역 콘텐츠 유통을 책임져야 하는 MBCNET의 대표에 난마처
럼 얽힌 지역방송 현실과 지역제작 환경에 문외한인 서울 인사를 반드시 앉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일은 MBCNET 사장 선임권을 쥔 지역MBC 사장들의 인적 구조에 비춰볼 때 이미 예
고된 참사나 다름없다. 현재 지역사 사장 16명 가운데 지역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MBCNET 대표를 지역사 사장들의 투표로 뽑는 지금의 선임 구조에선, 서울 출신 지역사 사
장들과의 오랜 안면이 유력한 선발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MBCNET 대표 지원 자격을 지역MBC 경력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역사 사장들은 지
원 자격을 불쑥 서울MBC 경력자까지 넓혔다. 지역의 고민과 애정이 담긴 자리를 서울 출신 
퇴직예정자들의 나눠 먹기식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16개 지역MBC 가운데 15개사의 사장은 이제 취임한지 갓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지역 구성
원들은 새로 부임한 사장들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풍전등화 같은 지역MBC의 위기를 헤쳐 
나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MBCNET 대표 선임 과정에서 지역사 사장들은 
지역MBC의 역사, 정서, 전략과 한참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는 데 이렇다 할 문제의식도 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결합판매제도 개편과 전파료 재협상 등 지역MBC의 운명과 직결된 결정을 
줄줄이 앞둔 지금, 지역MBC 사장들은 과연 지역MBC의 이익에 진심으로 복무하긴 할 것인지, 
뿌리 깊은 의심과 근본적인 회의가 또다시 싹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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